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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이렇게 우리를 

많이 생각해 주는구

나. 내가 너를 위해 

해 줄 것이 있느냐?

열왕기하 4:8~375 엘리사를 대접한 수넴 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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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사가 수넴에 갔을 때 그곳에 사는 귀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수넴을 지날 때마다 그 여인의 집에 들렀습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 더 대접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항상 근처를 지날 때마다 우리 집에 들르는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엘리사를 위해 작은 방을 짓고 거기에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놓아 

그가 머무를 수 있게 해 주어요.”

수넴 여인은 담 위에 작은 방을 짓고 엘리사가 올 때마다 머무르게 하였습니다. 

감사함을 느낀 엘리사는 수넴 여인에게 무엇인가를 베풀어 주고 싶었습니다.

“네가 이렇게 우리를 많이 생각해 주는구나. 내가 너를 위해 해 줄 것이 있느냐?”

그러나 수넴 여인은 엘리사에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10:41) 

성 암 송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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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엘리사는 수넴 여인이 아이가 없고 그 남편도 나이가 들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넴 여인에게 아이를 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일 년이 지나 수넴 여인은 약속대로 아이를 낳게 되었고 아이는 잘 자랐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이는 머리가 아파 죽게 되었습니다. 

수넴 여인은 죽은 아이를 엘리사의 방에 두고 갈멜산으로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내가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엘리사는 자기 지팡이를 게하시에게 주어 먼저 보냈지만 아이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수넴 여인과 함께 수넴 여인의 집으로 갔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방으로 들어갔을 때 죽

은 아이가 침상에 눕혀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위에 올라가 엎드려 자신의 입을 아이의 입에, 자신의 눈을 아이의 눈에, 

그리고 자신의 손을 아이의 손에 댔습니다. 그러자 아이의 살이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엘리사는 내려왔다가 다시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일곱 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떴습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에게 엎드

려 절하고 살아난 아들을 안고 

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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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어떻게 대접했나요?

엘리사를 잘 대접한 수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준 선물은 무엇이었나요?

엘리사를 대접한 수넴 여인은 하나님께 어떤 상을 받을까요?
다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참고로 답을 써 보세요.

1)영접 : 손님을 맞아서 대접하는 일

                 엘리사를 대접한 수넴 여인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1)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0: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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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를 살린 엘리사

수넴 여인의 죽은 아이를 보고 엘리사가 처음 했던 일은 무엇인가요?

엘리사는 죽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 어떤 행동을 했나요?

엘리사가 했던 행동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써 보세요.

엘리사는 자신의 몸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아이에게 전달되어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랐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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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렸듯이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살렸는지 말씀을 찾아 읽고 답을 써 보세요.

                 죽은 사람을 살리신 예수님

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17~44

누가복음 7:11~17

마가복음 5:38~43



42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

나는 누구를 어떻게 대접할까?

위의 사람 중 한 사람을 골라 여러분이 어떻게 대접할지 쓰고 실제로 대접해 보세요.

수넴의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엘리사를 대접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엘리사처럼 대접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빈 칸에 이름을 쓰고 그 사람의 사진을 붙이거나 얼굴을 그리세요.

우리 반 선생님

보기) 목사님께 감사의 편지 쓰기

우리 반		  선생님은 작은 회사에 출근하는 회사원이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
지 날마다 출근해서 주일에 피곤할 것 같지만 그래도 선생님은 주일에 한 번도 결석하지 
않으신다.

우리 선생님은 돈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은데도 우리가 졸라댈 때마다 맛있는 간식을 사 주
신다. 출석이나 암송을 잘하는 친구에게 선물도 사 주신다. 교회에서 돈을 주는 것도 아닐 텐
데…

선생님은 항상 우리에게 전화를 해서 잘 있나 물으신다. 그리고 내가 항상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기를 기도한다고 말씀하신다.

나는 이런 우리 반 선생님을 존경한다. 이런 선생님을 나는 어떻게 대접할까?

전도사님 목사님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갈라디아서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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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비바람이 치던 날 밤, 필라델피아에 있는 여관에서 

나이 든 부부가 머물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한 여관에 들어간 노인이 물었습니다.

“웬만한 여관이나 호텔은 다 사람들이 꽉 차 있군요. 

우리가 들어갈 방이 있습니까?”

안내인은 마침 그 도시에서 여러 회의가 있는 관계로 빈 방은 아무 곳도 없을 것이라고 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밤 한 시에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 거리로 당신들같이 멋있는 부부를 쫓아내고 싶지는 않군요.

누추한 제 방에서라도 쉬었다 가시면 어떨까요? 제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인은 방값을 지불하면서 그 안내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호텔 주인이 될 만한 사람입니다.

언젠가 내가 당신에게 그런 호텔 하나를 지어 드리겠습니다.”

안내인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2년 후, 안내인은 비바람 치던 날 만났던 그때 그 손님을 찾아와 달라는 초청

장과 기차표가 들어 있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노인은 거대한 도시 뉴욕에서 그 젊은 안내인을 데리고 5번

가 34번 거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늘 높이 솟아 있는 새로운 빌딩을 가리켰습니다. 

“저것이 바로 내가 자네에게 운영해 보라고 지어 주는 호텔일세.”

벼락에 맞은 듯이 그 젊은 안내인은 땅에 꼿꼿이 서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노인은 바로 호텔왕 윌리암 왈도르후아스톨이었고 그 호텔은 그 당시 가장 유명하던 왈도르후아스톨리

아 호텔이었습니다.

대접과 상급




